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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노동력, 생산비 절감돼”… 인천시, 벼 드문 모심기 농법 시연
- 기존 농법보다 육묘 상자 적게 들고 노동력과 생산비 크게 절감돼 - 

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4일 계양구 이화동에서 벼 재배 농

업인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, 드문 모심기 벼 재

배기술 시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‘벼 드문 모심기’ 시연회를 개최

했다고 밝혔다.

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드문 모심기 기술은 관행농법 대비 모판에 파

종량을 2배 가량 늘려 파종하되, 논에 심는 모의 간격은 드물게 하는 

것이 특징이다. 모판에 파종 수를 늘리기 때문에 육묘 상자 수를 

50~70% 줄일 수 있고, 노동력은 27%, 생산비는 42% 절감할 수 있다.

벼는 주변에 공간이 여유로우면 모 하나를 심어도 여러 줄기로 늘어

나는 것이 특징이다. 또 모 간격이 넓어지면 모가 튼튼하게 자라서 

벼 쓰러짐에 강하고, 모 사이 햇볕과 바람이 잘 들어 병충해 예방 효

과도 높아진다.

때문에 드문 모심기는 육묘와 모내기 등에 필요한 노동력과 생산비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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줄이되, 벼 생산량은 관행농법과 동일해 농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

는 기술 안정성이 높은 재배 기술이다.

앞서 인천시는 드문모 전용 이앙기, 측조시비기, 약제살포기, 드문 모 

전용 육묘상자, 비료 등을 농가에 지원해 드문 모심기 기술을 보급했

고, 이번 시연회에서 드문 모심기 재배기술 교육, 일반 육묘상자와 드

문 모 육묘상자 비교 전시, 전용이앙기로 드문 모심기 등을 시연했다.

이희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“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노동력

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벼 드문모심기 농법이 널리 확대되기를 

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드문모심기 기술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

도록 지속적인 재배기술 보급에 힘쓰겠다”고 밝혔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(☎

032-440-6921~4)로 문의하면 된다.

<관련사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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